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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관료 지원사업은 국내 공연단체의 대관료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계획

된 사업으로, 공연 대관료의 일부를 사후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원대상 공연은 전문단체가 등록공연장에서 하는 공연을 대상으로 하며, 공연

장과 공동으로 기획하는 공연, 라이센스 뮤지컬, 동일 작품으로 한국문화예술

위원회의 지원을 받는 공연,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영하는 공연시설에서 공

연하는 경우 등은 제외 된다. 또한 국립ㆍ공립(도ㆍ시ㆍ군립)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단체, 협회, 학생들로 구성된 단체, 학교, 종교기관 

및 이들 기관의 소속단체, 문예진흥기금을 미납한 단체, 지원을 받고 정산을 

이행하지 않은 단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심의는 공연작품의 예술성(30%), 공연단체의 역량(20%), 해당분야 발전에 

대한 기여도 및 파급효과(10%), 신청사업의 행정 적격성(40%)를 기준으로 심의가 

이루어졌는데, 총 122건 이 신청되어 47건이 선정되었다.

금회 대관료지원사업의 선정비율은 38.5%로 그 동안의 평균선정비율(지난 1~3

월의 평균 51.2%)보다 많이 낮아졌다. 이는 좀 더 강화된 심의기준을 적용한 

결과로, 지원신청단체가 점차 많아짐에 따라 한정된 예산으로 지원단체를 선정

하려다 보니 심의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했다. 당분간은 이런 심의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작품의 예술적 수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며,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미

등록 공연장에서 하는 공연, 공연 주체와 사업 신청주체가 다른 공연, 공연장

과 함께하는 기획공연 등은 행정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대관료 지원사업이 민간예술단체의 창작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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